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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bstract>
Objectives: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a five-day target youth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terms of smoking behavior, 
psychological characteristics, physiological changes, and 1-month maintenance of non-smoking. Methods: The participants in this one-group 
pre-posttest study were 91 youth smokers registered to a smoking cessation school at a hospital in Seoul. Data analyses performed include 
descriptive statistics, x2-test, paired t-test, and ANOVA. Results: A five-day smoking cessation program significantly decreased expired 
carbon monoxide level, stress, and depression. In post-intervention urine test, urine cotinine was detected in 14 of 91 participants(15.4%). 
In a one-month follow-up telephone survey 80.2% responded maintaining non-smoking. Conclusion: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
of a five-day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adolescent smoke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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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
1. 연구 필요성  목

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경제적 여유가 있게 되자 

청소년의 흡연율도 증가하였다(한국금연운동협의회, 2000). 
2008년 세계의 흡연 인구는 7억 명 이상이며, 우리나라의 

흡연인구는 25.5%로 OECD국가의 평균 흡연율 23.4%에 비

해 높은 편이다(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, 
2009). 이중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9년 남자 청소년 17.4%, 
여자 청소년 7.6%로, 일본 여자 청소년 흡연율 5.2%, 영국 

남자 청소년 흡연율 13%, 캐나다 남자 청소년 흡연율 7%에 

비해 높은 편이다(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

부, 2009).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문제점은 신체적 

및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며 물질남용의 한 부분으로 사회

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(김소야자 등, 2001; 황보

빈, 2003). 따라서 이들을 교육하고 예방할 금연프로그램의 

활성화는 청소년 건강증진과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

다고 할 수 있다.
우리나라의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참여 대부분은 자발적

으로 오기보다 학교적발로 참여한 교화대상자들인 상황에

서(강병호, 2006), 이들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는 보건교

과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이 

단순 처벌의 의미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의미는 

희박한 실정이다.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을 

중심으로 흡연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하며, 특
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기적인 금연 연계 프로그램은 금

연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(양해규, 2000;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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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여정, 2002; 김명식, 2003; 박명희, 2003). 이 중 금연학교

의 5일 금연프로그램은 학교-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정기적

인 금연중재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(조남진 등 1996; 김
선애, 1998).

이러한 교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금연프

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심리, 행동주의, 인지행동 이

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. 이 중 인

지행동 교육방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 프로그

램 중 금연 효과가 컸던 교육방법이라는 보고에 따라 물질

남용에 반복되는 재발과 치료과정을 잘 설명하고, 흡연재

발방지 모델로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

다(김명식, 2003; Marlatt 와 Gordon, 1985; Larimer 등 1999). 
5일 금연프로그램은 인지행동을 교육기반으로 한 금연프

로그램의 하나로, 다양한 물질남용의 재발과정에 있어 행

동적·정서적 기제가 기저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대처와 훈

련을 강조하는 최단 시일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

공적인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다(조남진 등, 1996).
이와 같이 인지행동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

로는 평균 1-8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본 연구들로 

측정변수로는 생리적 지표인 호기 일산화탄소(김명식, 
2003; 백노현, 2004), 소변 코티닌(신성례, 1997a; 김소야자 

등, 2002; 최중호, 2006; 임은선, 2007), 흡연량(신성례, 
1997b; 손여정, 2002; 백노현, 2004; 임은선, 2007), 니코틴 

의존도(김소야자 등, 2001; 김소야자 등, 2002; 김명식, 
2003; 임은선, 2007) 등이 있었으며,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

레스(김소야자 등, 2001; 김소야자 등, 2002; 손여정, 2002), 
우울(김소야자 등, 2001; 김명식, 2003), 자기조절효능감(신
성례, 1997a; 김소야자 등, 2002; 손여정, 2002; 임은선, 
2007)등이 있었다. 그러나 흡연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

에 대하여 박수잔(2007)은 호기 일산화탄소와 소변 코티닌

으로 가능하다고 하였고, 금연의 성공여부는 우울이나 불

안 및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(최
정숙, 1998; 류현숙, 2004; Haukkala 등, 2000)있어, 생리적 

지표와 심리적 요인 모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. 그러나 

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생리적 지표와 심리적 요인 둘 중 

일부 요인만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특히 최근에 

5일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리적 지표

로 흡연량(송미라, 2000; 박명희, 2003; 황혜숙, 2004; 차재

술, 2009)과 심리적 요인으로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지(송

미라, 2000; 차재술, 2009), 금연만족도(강병호, 2006)등 만

을 측정하고 있어 생리적 지표와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연

구가 필요하다고 본다.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을 교육기반으로 한 5일 

금연프로그램을 교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생

리적 지표인 호기 일산화탄소, 소변 코티닌과 심리적 요인

인 스트레스, 우울과 1개월 후 금연유지 현황을 측정함으

로 금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.

2. 연구 가설

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.
제 1가설)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 참여 전·후 생리적 

지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.
제1-1 가설: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

시기별로 호기 일산화탄소 수치가 줄어

들 것이다.
제1-2 가설: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 후 

소변 코티닌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.
제 2가설)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 전·후 심리

적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.
제2-1 가설: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

기 전 보다 후에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

이다.
제2-2 가설: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기 

전 보다 후에 우울이 줄어들 것이다.
제 3가설) 대상자는 5일 금연프로그램에 참여 한 1개월 

후 금연을 유지할 것이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교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프로그

램을 실시하여 생리적 지표 및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

을 측정한 원시실험연구이며, 단일군 전·후 설계(Onegroup 
Pretest - Posttest Design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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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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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5일 연 로그램 구성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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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연구도구

1) 호기 일산화탄소

Micro Medical 1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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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ppm .

2) 소변 코티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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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liable Diagnostic Tests(One Step Cassette Tes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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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스트 스  우울

(VAS) . Cline (1972)
· ‘

(0cm)’ ‘
(10cm)’

.
.

4) 연 로그램 종료 1개월 후 연 유지 황

.

5. 자료분석

SPSS Window 17.0 program
, , 1

,
(Repeated Measures ANOVA) ,

(Paired Samples t-test)
. · 1

· ( ²- test)
.

Ⅲ. 연구결과

1. 일반  특성

16 -17 54.9%(5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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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.0%(40 ) . 47.3%(43 )
, 71.4%(65 ), 28.6% 

(26 ) . 1 1 -3
54.9%(50 ) , 2 3

. 6 -10

42.9%(39 ) , 10 .
51.6%(47 ), 35.2% 

(32 ) , 59.3%(54 )
,

47.3%(43 ), 33.0%(30 ) .
68.1%(62

) .

2. 5일 연 로그램이 생리  지표  심리  요인에 

미치는 향

5
5 ( 1 , 2 , 3 , 4 , 5 )

1 (M = 4.00), 2 (M 
= 2.48), 3 (M = 1.90), 4 (M = 1.42), 5 (M = 0.69)

(F = 15.75, 
p <.001)< 2>. 91

15.4%(14 )
84.6%(77 ) < 3>.

(M = 5.85)
(M = 3.86) (t = 6.77, p <.001)

< 4>. (M = 3.96) (M 
= 2.85) (t = 3.86, p <.001)< 4>.

1 (1-1, 1-2 ) 2
(2-1, 2-2 ) .

3. 5일 연 로그램 종료 1개월 후 연 유지 황

5 1
80.2%(73 )

, 19.8%(18 )
.

· 1 ·
( ²= 20.65, p

<.001)< 5>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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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2> 시 별 호기 일산화탄소 변화
(N=91)

1
M(SD)

2
M(SD)

3
M(SD)

4
M(SD)

5
M(SD) F P

4.00
(3.92) 

2.48
(3.02)

1.90
(2.50)

1.42
(2.21)

0.69
(1.80) 15.75 <.001

<표 3> 연 로그램 참여 후 소변 코티닌 검출
(N=91)

n (%) n (%)
 14 (15.4) 77 (84.6)

<표 4> 로그램 ･후 스트 스  우울 비교
(N=91)

M(SD) M(SD) t P

5.85(3.03) 3.86(3.02) 6.77 <.001
3.96(3.32) 2.85(2.81) 3.86 <.001

<표 5> 1개월 후 연 유지 황과 로그램 종료 후 소변 코티닌 검출 황과의 련성
(N=91)

1
² P

 n (%)
n (%) n (%)

14 (15.4)
77 (84.6)

 9 ( 9.9)
 9 ( 9.9)

 5 ( 5.5)
68 (74.7) 20.65 <.001

 91 (100) 18 (19.8) 73 (80.2)

Ⅳ. 논의

5 (
, ) ( , )

1
.

5
5 ,

(F=15.75, p<.001). 

, 3 ,

(2004) 8
,

(2003) .
1-8

5

5
.

. , 14 (15.4%)
, 77 (84.6%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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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을 기반으로 1주 동안 교육하였을 때, 4주 후에 유의하

게 감소된 신성례(1997a)의 연구와 유사하며, 인지행동을 

기반으로 5주 동안 교육하였을 때,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

김소야자 등(2002)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. 또한 인지행

동을 기반으로 5주 동안 교육하였을 때, 교육 후 17명
(56.6%)은 무 검출, 13명(43.4%)은 검출이 되었다고 한 최중

호(2006)의 연구와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5주 동안 교육하

였을 때,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임은선(2007)의 연

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.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

들에서 1-5주간의 교육 효과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

인지행동을 기반으로 한 5일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

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. 따라서 본 금연프로그램은 

금연에 효과적인 금연중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

다(t=6.77, p<.001). 이러한 결과는 교화 흡연청소년을 대상

으로 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부재하여 직접 비교가 어

렵지만 김소야자 등(2001; 2002)은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5
주 동안 교육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인

지행동을 기반으로 2주 동안 교육한 손여정(2002)의 연구

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.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

적으로 심리적 요인의 경우 단기간 안에 변화되는 것이 어

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5일 금연프로

그램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 

본 연구의 5일 금연프로그램이 금연체조와 금연구호제창, 
그룹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

는 전략으로 구성된 것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용한 방

법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. 또한 처벌로 인하여 낯선 장소에 

보내진 것에 스트레스가 있었으나, 금연 교육을 통해 처벌

과 무관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금연의 유익성 습득 및 교육

이 끝날 무렵에는 친숙함이 더해져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

있었다고 본다.
심리적인 요인인 우울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다

(t=3.86, p<.001). 이 결과는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8주 동안 

교육하였을 때,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김명식(2003)의 연

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. 하지만 김소야자 등(2001)의 

연구에서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5주 동안 교육하였을 때 유

의한 효과가 없었음을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. 본 

연구에서 5일간의 금연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처

음에는 흡연을 하지 못하는 점과 처벌의 의미로 생각하여 

우울이 높을 수 있었으나, 교육을 통해 금연의 유익함과 마

음자세의 변화로 우울이 감소되어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

어졌다고 본다. 따라서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한 5일 금연

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

이 확인되어 금연중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교육 1개월 후 금연유지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나

타냈다. 전화설문을 통한 자가보고 결과 80.2%(73명)가 금

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.8%(18명)은 여전히 흡연을 하

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

서 신성례(1997a)는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1주 동안 교육하

였을 때, 4주 후 흡연량이 감소하였다고 한 연구와 5일 금

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하였을 때, 4주 후 흡연량이 

감소되었다고 한 송미라(2000)연구, 그리고 이 밖에 인지행

동을 기반으로 3주 동안 교육하였을 때, 1주일 후 흡연량이 

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한 백노현(2004)연구 등에서 알 수 

있듯이 교육직후 흡연량으로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

한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1개월 후에 금연 유무를 직접 

전화로 확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. 또한 차재술

(2009)의 연구에서 5일 금연프로그램 적용 1개월 후 유의한 

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, 양해규(2000)도 교육 후 금연자 

35.29%, 흡연자 64.71%에서 1개월 후 금연자 15.5%, 흡연자 

84.5%로 금연자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것보다 본 연구에

서 효과가 더 있었음이 확인되었다. 그러나 강병호(2006)의 

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직후 금연 성공자를 대상

으로 3개월 후 금연 유지가 52.2%, 흡연을 한 경우가 47.8%
였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. 이는 본 연구에서는 1개
월 후 교육받은 모든 대상으로 하였으나 강병호(2006)의 연

구에서는 3개월 후 금연 성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

시점과 대상자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. 특히, 양해규

(2000)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1개월 후에 금연자가 감소한 

것에 대하여 금연의 성공을 단 5일로 결정지을 수 없다고 

하였으며, 흡연 행동을 바꾸는데 더 많은 기간의 교육과 관

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. 이렇게 금연 교육의 효과가 긍정

적 또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흡연, 금연이

라는 행동이 단일 행동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와 비 인지적 

요소가 합쳐진 것으로서 사회적, 환경적, 심리적 요인들에 

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간 행위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것

으로 설명한 바 있다(Simonich, 1991). 이는 청소년을 위한 

5일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를 종적으로 금연 교육의 지속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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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를 확인하여 재교육의 시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

시사한다. 특히 본 연구에서 1개월 후 19.8%의 대상자들이 

금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금연을 유지 못한 

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책임감 있는 추후관리와 타 금연프로

그램 적용 및 재의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 한편, 교육 1
개월 후 금연 유지 현황조사를 위한 자가보고 방법에 대하

여 Coultas 등(1988)과 Wagenknecht 등(1992)의 연구에서는 합

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 반면, 신성례(1997b)와 Williams 
등(1979)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, 흡연여

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더욱이 종적연구

를 통한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

있다고 본다.
본 연구의 의의는 교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

프로그램을 적용한 생리적 지표(호기 일산화탄소, 소변 코

티닌)와 심리적 요인(스트레스, 우울) 및 교육 1개월 후 금

연 유지 현황에 대한 연구의 부족상태에서 이러한 효과를 

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. 특히 프로그램 실시 기

간에 있어 1-8주의 교육을 시행하여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

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일간의 금연 교육을 시행하여 유사

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. 이는 선행연구보다 교육

기간이 짧았지만 최단 시일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

성공적인 금연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
그리고 금연에 있어 효과가 있는 연구는 대다수 인지행동

교육을 기반을 적용한 연구로 본 연구와 유사한 효과가 있

었음을 확인하였다. 즉, 인지행동을 교육기반으로 시행한 

프로그램은 흡연재발방지 교육에 있어 강력한 효과가 있다

는 것을 확인하였다. 한편 본 연구는 대조군을 두지 않은 

단일 실험군 설계로서의 제한이 있으며, 대상자의 특성 중 

성별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한 연

구도 제언하는 바이다.

Ⅴ. 결론

본 연구는 교화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 금연프로그

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하여, 흡연행위와 관련된 생리적 

지표 및 심리적 요인을 분석 및 파악함으로서 금연중재로 

활용되고자 시행하였으며, 교화 대상자 91명을 최종 분석 

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 

생리적 지표인 호기 일산화탄소는 각 시점별로 유의하

게 줄어들었으며, 소변을 통한 시약 검사를 한 결과 

15.4%(14명)는 코티닌이 검출된 반면 84.6%(77명)는 검출되

지 않았으며, 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도 유의하게 

감소되었다. 또한 금연 프로그램 참여 1개월 후 금연 유지 

현황파악을 위한 전화설문 결과 80.2%(73명)는 금연을 유

지하고 있었으나 19.8%(18명)는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생리적 지표 및 심리적 요인을 고

려한 5일 금연프로그램을 교화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 그 

효과를 확인하였으며, 이는 교화 흡연청소년의 금연중재로

서 본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나아가 지역

사회 뿐 아니라 학교자체에서도 운영함으로서 흡연 청소년

의 금연과 건강증진에 기여되리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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